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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1)

金 德 原*

Ⅰ.머리말

Ⅱ.사원창건과 佛事활동

Ⅲ.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

사상의 수용

Ⅳ.맺음말

【국문초록】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를 불교정책을 추진하

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탑

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

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642년(선덕왕

11)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선덕왕대 초기의 불교정책은 芬皇寺와 靈廟寺(靈妙寺)의 창건과 皇龍寺

에서 百高座會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또 度僧을 실시하였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요 논저 :<신라 上代 교육활동의諸樣相 -國學 설립의 이해를 위한 前

提->≪한국학논총≫ 34,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10;<신라 國學

의 설립과 그 주도세력>≪震檀學報≫ 112,震檀學會,2011;<佛敎經典

의 사상이 한국 傳統信仰에 끼친 영향 -天神(太陽)･山神･水神(龍)思想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學報≫ 12,韓國古代史探究學會,201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전쟁 기사 검토>≪新羅史學報≫ 29,新

羅史學會,2013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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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新羅史學報≫ 31

다.그리고 후기의 불교정책은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九層木塔의 건립,그

리고 도승을 실시하였는데,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특

징이 있다.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

이 활동하였는데,그 중에서도 慈藏이 가장 대표적이고,이 외에 密本･良志･

惠空･元曉･明朗 등이 있다.그리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불

교사상이 수용되면서 교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중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

막으로 실시되었고,이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

하였던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그

리고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에 유교와 관

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이후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

리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善德王, 불교정책, 사원 창건, 佛事활동, 승려 활동, 불교사상, 度僧, 慈藏

Ⅰ.머리말

신라 제27대 善德王은 신라 최초의 女王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

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이다.그러나 그 당시의

신라에서도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덕왕이 즉위

하기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1)이러한

1)≪삼국유사≫ 권1,紀異1善德王知幾三事.모란꽃[牧丹]에 대한 이야기

는 일반적으로 선덕왕의 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선덕왕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의 방편이거나(辛鍾遠,<≪三國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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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3

사실은 즉위뿐만 아니라 선덕왕과 관련된 문제는 당시에도 그만큼 특

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이것은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2)

선덕왕대에 추진하였던 정책은 그 이전의 진평왕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진덕왕대에 추진하였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즉 진평왕대는 각종 官府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

지 제도정비를 실시하였고,3)특히 진덕왕대에는 唐의 제도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지배체제를 추구하

였다.4)그러나 선덕왕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芬皇寺와 靈廟寺의 창

건,皇龍寺九層木塔의 건립,그리고 百座講會의 개최와 度僧의 실시

등 다양한 불교정책을 추진하였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慈藏 등

의 승려들이 활동하였고,그와 더불어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

다.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규명하여 그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확실히 진평왕대와 진덕왕대와는 구별되는

善德王知幾三事의 몇가지 問題>≪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17,

1996;≪삼국유사 새로 읽기≫ (1),일지사,2004,119~120쪽),또는 즉위

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朴淳敎,≪金春秋의 執權過程 硏究≫,

慶北大 博士學位論文,1999,69쪽).

2)신라 중고기에는 두 차례의 반란사건이 발생하였는데,631년(진평왕 53)

柒宿의 謀叛과 647년(선덕왕 16)毗曇의 叛亂이 그것이다.두 사건 모두

‘女王’인 선덕왕과 관련하여발생하였고,그결과 모두 ‘夷九族’으로처벌

되었다(金德原,<신라 中古期 叛亂의 원인과 성격>≪民族文化論叢≫

38,2008a,103~106쪽 참조).이러한 예를 통해서 선덕왕과 관련된 문제는

즉위 이전은 물론이고 즉위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진평왕대의 官府 설치에 대한 연구성과는 金德原,<金龍春의 生涯와 活

動>≪明知史論≫ 11･12,2000;≪新羅中古政治史硏究≫,景仁文化社,

2007,128쪽 참조.

4)진덕왕대의 唐의 제도 수용에 대한 연구성과는 金德原,<新羅 眞德王代

金春秋의 對唐外交와官制整備>≪新羅文化≫ 29,2007;앞의 책,2007,

240~2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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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新羅史學報≫ 31

모습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진덕왕은 선덕왕을 이어서 즉위하였기 때문에

연이어 여왕이 등장하였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대에 추진하였

던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당시의 정

국운영을 주도하였던 세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이기

도 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는 그 당

시 정국운영을 주도하였던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이 된다.이

것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상이고,그것의 실현이기도

한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은 선

덕왕대의 정국운영은 물론 당시의 정치세력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먼저 선덕왕대 실시되었던 사원의 창건과 佛

事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또 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선

덕왕대의 불교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Ⅱ.사원창건과 佛事활동

선덕왕은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柒宿과 石品의 모반 사건

을 진압한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어 즉위하였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

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정국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

는데,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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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원년)2월에 大臣 乙祭로 하여금 나라의정무를 총괄하게 하였

다.5)

2.(원년)겨울10월에 使者를 보내 나라 안의홀아비와 홀어미,부

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없는늙은이 그리고 혼자 힘으로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하였다.6)

3.(4년)겨울 11월에 伊湌 水品과 龍樹<또는 龍春이라고도 하였

다>를 보내 州･縣을 두루 돌며 위문하였다.7)

위의 기록은 선덕왕 원년 2월에 大臣 乙祭에게 政務를 총괄하게 하

였고,겨울 10월에는 使者를 보내 나라 안의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

하였으며,또 선덕왕 4년 겨울 11월에는 伊湌 水品과 龍樹(또는 龍春)

에게 州縣을 위무하였다는 기록이다.

선덕왕은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칠숙과 석품의 모반을 진

압한 이후에 즉위하였다.이 사건은 선덕왕의 즉위를 반대한 세력들

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金龍春과 金舒玄으로 대표되는 ‘舍輪系’

에게 진압된 것으로 추정된다.8)그러므로 선덕왕의 즉위 초기에는 이

모반사건을 진압하였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을 것이

다.그런 의미에서 선덕왕 초기에 활동하였던 사람들은 이 모반사건

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아니면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은 당시 정국을 장악하였던 세력과 일정한 관계

를 형성하면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덕왕은 즉위 초기에 몇몇 고위 진골귀족들을

중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을 추진하였다.9)위의 사료 A에

5)≪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원년 2월.

6)≪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원년 겨울 10월.

7)≪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4년 겨울 11월.

8)金德原,앞의 논문,2008a,105쪽.

9)이와관련하여 김선주는 선덕여왕은왕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졌

고,실제 국가 운영은 을제가 총괄하는 이원체제로 파악하였다(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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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新羅史學報≫ 31

의하면 이들은 大臣 乙祭,伊湌 水品과 龍春 등이었는데,將軍 閼川

과10)弼呑,이찬 思眞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리

고 사료 A-2의 使者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A-3의 이찬

수품과 용수(용춘)의 예로 미루어 그도 당시의 정국에서 유력한 인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아마도 637년(선덕왕 6)舒弗邯에 임명

된11)이찬 사진이 아닐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

를 불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12)이러한 선덕

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탑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

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신라 중고기에 창건된 50여개의 사원 중에

서 25개의 사원이 선덕왕대에 창건되었으며,13)또한 승려의 수도 크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패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009,320쪽).

10)김병곤,<신라 중대로의 전환기 알천의 역할과 위상>≪新羅文化≫ 40,

2012,31~32쪽.

11)≪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6년 봄 정월.

12)朱甫暾,<毗曇의 亂과 善德王代 政治運營>≪李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

史論叢≫ (上),一潮閣,1994,213~217쪽 :鄭容淑,<新羅 善德王代의 정

국동향과 毗曇의 亂>≪李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論叢≫ (上),一潮閣,

1994,258~259쪽 :李仁哲,<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 背景>≪新羅

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20,1999,12쪽:김선주,앞의논문,2009,328~

329쪽.

13)李仁哲은 신라 중고기에 50개의 사원이 창건되었는데,그 중에서 12개의

사원이 지방에서 창건된 것이고 나머지 38개 정도는 경주일대에 있었으

며,시기적으로는 선덕왕대에 25개에 이르는 사원이 창건되었다고 파악하

였다(李仁哲,<新羅上代의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基盤>≪白山學

報≫ 52,1999;진성규･이인철,≪신라의 불교사원≫,백산자료원,2003,

229쪽).한편 李根直은 경주분지 일대의 寺址에서 확인되는 신라시대의

사원은 50여 개소에 이르는데,그 중에서 중고기의 사원은 10여개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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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한14)사실이 주목된다.

선덕왕대의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즉위 초기와 후기에 집중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642년(선덕왕 11)

을 기준으로 크게 초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芬皇寺가 완성되었다.15)

2.… 넷째는 龍宮 북쪽<지금의 芬皇寺이다.선덕왕 甲午에 처음

개창되었다>이요,… 16)

C-1.靈廟寺가 완성되었다.17)

2.… 선덕왕이 靈廟寺를 창건한 것은 良志法師의 전기에 자세하

게 실려 있다.… 18)

3.… 다섯째는 沙川尾<지금의 靈妙寺이다.선덕왕 乙未에 처음

개창되었다>요,… 19)

4.선덕왕이 절을 창건하고 塑像을 조성한 인연은 良志法師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20)

5.…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예에도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

가 없었다.또한 筆札에도 능하여 靈廟寺의 丈六三尊과 天王像과

殿塔의 기와,天王寺 탑 밑의 八部神將,法林寺의 主佛三尊과 좌

우 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만든 것들이다.(또)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懸板도 썼으며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며,통일기의 사원은 4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근직,<신

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東岳美術史學≫ 11,2010,105~106쪽).

14)신선혜,<신라 중고기 불교계의 동향과 승정>≪한국사학보≫ 26,2006,

102쪽.

15)≪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3년.

16)≪삼국유사≫ 권3,興法3阿道基羅.

17)≪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4년.

18)≪삼국유사≫ 권1,紀異2善德王知幾三事.

19)≪삼국유사≫ 권3,興法3阿道基羅.

20)≪삼국유사≫ 권3,塔像4靈妙寺丈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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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거기에 3천불을만들어 그 탑에 모시어 절 안에 두고 공경

하였다.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만들 때는 스스로 入定하여 수정

[正受]의 태도로 대하는 것을 법식[揉式]으로 삼으니,이 때문에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 지금도 그곳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다른일을할 때모두이 노래를 부르는데,대개 이

로부터 시작되었다.장륙상을 처음 조성할 때 든 비용은 곡식 2만

3천 7백섬이었다<혹은 다시 도금할 때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 21)

D-1.3월에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가 효과가 없으므로 皇

龍寺에서 百高座會를 열어 승려를 모와 ≪仁王經≫을 강론케 하

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22)

2.… 이때에 국왕이 百座仁王經大會를 설치하고 널리 碩德을 찾

았는데 本州에서 명망으로 元曉를 천거하였으나 諸德이 그 사람

됨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3)

위의 기록은 선덕왕 초기에 분황사와 영묘사의 창건과 또 황룡사에

서 백고좌회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또 度僧을 하였

다는 불사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분황사에24)대한 문제부터 살펴보자.분황사는 王芬寺라고

21)≪삼국유사≫ 권4,義解5,良志使錫.

22)≪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5년 3월.

23)≪宋高僧傳≫ 권4,新羅國黃龍寺元曉傳.

24)분황사에 대해서는 慶州文化宣揚會,≪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20,1999참조.여기에는 “芬皇寺의 諸照明”이라는 주제로 李仁哲,<芬

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 背景>:辛鍾遠,<≪三國遺事≫에 실린 芬皇

寺觀音菩薩 說話 譯註>:張志勳,<慈藏과 芬皇寺>:南東信,<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考察>:福士慈稔,<著述을 통해서 본 元曉의 思

想>:張忠植,<慶州 芬皇寺의 道場性格과 藥師銅像>:朴慶植,<芬皇

寺模塼石塔에 대한 考察>:姜友邦,<芬皇寺의 金剛力士像>:李康根,

<芬皇寺의 伽藍配置와 三金堂 形式>:河田 貞,<芬皇寺塔藏置佛舍利

莊嚴具の諸相 -日本 飛鳥寺(法興寺)塔址出土遺物との關連性->:申昌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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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하였는데,634년(선덕왕 3)에 완성되었다.26)분황사는 ‘분황’이라

는 독특한 寺名의 뜻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절’또는 ‘세상의 괴로움

과 번뇌에 물들지 않은 芬陀利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道場’,27)아니

면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나28)‘여왕의 사찰’또는 ‘여왕을 위한 사

찰’29)등으로 파악하여 선덕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즉 분황사는 선덕왕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0)다시 말하면 ‘여왕’

으로서의 선덕왕의 한계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창건하였다는 것이다.그리고 분황사의 창건과 때를 같이

하여 仁平으로 改元하였는데,이것은 여왕체제의 출범을 대외에 천명

하는 정치적 행위이며,분황사는 그것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라고 이해

<芬皇寺의 沿革과 發掘調査>:洪光杓,<芬皇寺의 復元을 위한 몇 가

지 疑問>등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분황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金煐泰,<芬皇寺와 元曉의

관계史的考察>≪元曉學硏究≫ 1,1996:金埈永,<芬皇寺의창건시기와

배경에 대한 재검토>≪民族文化論叢≫ 42,2009:박대남,<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芬皇寺 성격 고찰>≪韓國古代史探究學報≫ 3,2009참조.

25)≪續高僧傳≫ 권24,慈藏傳 :≪삼국유사≫ 권4,義解5圓光西學.

26)金埈永은 분황사는 진평왕대에 발원되고 계획･착공되어 634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선덕왕이 분황사를 창건하였다는 논의는 재론의 여지

가 있다고 하였다(金埈永,앞의 논문,2009,536~538쪽).

27)金煐泰,앞의 논문,1996,18쪽 및 22쪽.

28)南東信,앞의 논문,1999,79쪽.

29)金埈永,앞의 논문,2009,534쪽.

30)南東信,앞의 논문,1999,79쪽:李仁哲,앞의 논문,1999,18쪽.한편 金埈

永은 분황사는 여왕후계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었으며,

西竺에 대비되는 東竺新羅의 불국토화를 구현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후계자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그리고 자신의 딸 덕만의 안녕을 염원하였

던진평왕의의지의표현이자출발이라고하였다(金埈永,앞의논문,2009,

545~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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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1)

이와 같이 분황사는 ‘여왕’인 선덕왕과 관련되어 창건된 사원이었

고,또 선덕왕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여

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분황사는 前佛時代 七處伽藍 중의 하나

에32)포함되어 寺格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중대의 成典寺院

에는 제외됨으로써33)그 사이에 분황사의 사격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靈廟寺(靈妙寺)는 분황사가 창건된 1년 후인 635년(선덕왕 4)에 완

성되었다.영묘사는 전불시대 칠처가람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황사와 달리 중대의 성전사원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격

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실제로 영묘사에 대한 연구는

성전사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4)그리고 사료 C-5에

31)南東信,앞의 논문,1999,82쪽.그러나 분황사가 창건되기 전에 개원을

하면 그 의미가 반감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분황사가 창건된

이후에 개원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따라서 개원과 분황사의 창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된다.한편 金埈永은 仁平으로의 개원은 乙

祭의 유고로 인한 왕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하였지만(金

埈永,앞의 논문,2009,543쪽 주 30)참조),636년(선덕왕 5)봄 정월에 伊

湌 水品을 上大等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적어도 을제는 이때까지

활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2)≪삼국유사≫ 권3,興法3,阿道基羅.

33)≪삼국사기≫ 권38,잡지7직관 상.

34)신라 成典寺院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濱田耕策,<新羅の寺院成典

と皇龍寺の歷史> ≪學習院大學文學部硏究年報≫ 28,1981:李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官司的 機能>≪韓國史硏究≫ 43,1983: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釜山史學≫ 8,1984:李泳

鎬,<新羅 成典寺院의成立>≪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14,1993:

尹善泰,<新羅의成典寺院과衿荷臣>≪韓國史硏究≫ 108,2000: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23,2002:黃尙周,<≪三國史記≫ 記事와 寺址로 본新羅 成典寺院의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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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良志가 영묘사의 丈六像을 조성할 때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

을 날랐다는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35)이런 모습은 장육상을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영묘사를

창건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즉 영묘사를 창건할 때에도 많

은 백성들이 力役에 동원되었으며,36)또 이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영

묘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영묘사는 선덕왕과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주

목되는데,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1.… 또 어느 날은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靈廟寺에 들어가서

金堂과 좌우에 있는 經樓와 南門의 廊廡를 둘러 묶고 剛司에게

말하기를 “이 새끼를 꼭 3일 후에 걷어라”고 하였다.강사가 이상

히 여기면서 그대로 하였다.과연 3일 만에 선덕왕이 행차하여 절

에 오자 志鬼의 심중에서 불이 나와 그 탑을 태웠으나 오직 새끼

로 둘러 맨 곳만은 (화재를)면하였다.… 37)

2.志鬼는 신라 活里의 驛人이다.선덕왕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

을 사모하여마음졸이고 눈물 흘리다가 모습이초췌해졌다.왕이

절에 行香하려 갈 때 (이런 소문을)듣고는 그를 불렀다.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서 왕의 행차를 기다렸는데,홀연 깊은 잠이 들었

에 대한 疑問>≪新羅文化≫ 25,2005:박남수,<眞殿寺院의 기원과 新

羅 成典寺院의 성격>≪韓國思想史學≫ 41,2012a참조.

35)김지현은 영묘사 불상은 문무왕대 백성의 참여 속에서 다시 제작되었다

고 파악하였다(김지현,<≪三國遺事≫ 義解 <良志使錫>條를 통해 본

良志의 작품과 활동 시기>≪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 33,2012,

167쪽).

36)辛鍾遠은 錫杖寺址에서 출토된 ‘民貢’이라고 기록된 銘文瓦片을 바탕으

로 영묘사를 창건할 때 백성들이 力役에 동원되었고,더 나아가 양지가

간여한 사찰의 造營이 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신종원,

<三國遺事 <良志使錫>條 譯註>≪古文化≫ 40･41,1992;≪삼국유사

새로 읽기≫ (2),일지사,2011,64~65쪽).

37)≪삼국유사≫ 권4,義解5二惠同塵.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4 13:09(KST)



12≪新羅史學報≫ 31

다.왕이 팔찌를 벗어 지귀의 가슴에 놓아두고는 궁으로 돌아갔

다.후에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마음 속

불이 일어나 그 탑을 둘러싸더니 변하여 불귀신이 되었다.… 38)

위의 사료 E-1･2는 영묘사와 관련된 선덕왕과 志鬼와 관련된 기록

이다.活里의 驛人이었던 지귀는 선덕왕을 사모하였는데,자신의 뜻

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 속에서 불이 일어나 영묘사의 탑을 불태웠다

고 한다.39)이러한 기록들은 통하여 아마도 선덕왕은 재위 기간 동안

에 南山을40)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행차를 하였던 것 같다.이렇게 생

각을 하면 선덕왕은 영묘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원에 行香 등 다양한

불교의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행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영묘사에는 15세기 중후반 무렵까지 선덕왕의 眞影 또

는 塑像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였다고 한다.즉 成俔(1439~1504)은

<靈妙寺>라는41)詩에서 ‘黃金大像 毗盧佛’과 ‘白玉嬌姿 女主身’이

라고 하였다.여기서 ‘黃金大像 毗盧佛’은 良志가 만든 장육삼존상으

로 764년(경덕왕 23)에 개금한 장육존상이었을 것이고,‘白玉嬌姿 女

主身’는 선덕왕을 지칭하였을 것이라고 한다.42)결국 이와 같은 기록

들을 통해서 선덕왕과 영묘사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묘사의 창건 이후에 선덕왕에 대한 神聖化 작업이 이루어

38)≪大東韻府群玉≫ 권20,心火繞塔.

39)엄기영은 지귀 설화는 문무왕 2년부터 8년 사이에 4차례나 발생한 영묘

사 화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추측하였다(엄기영,<志鬼 설화의 형

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민족문화연구≫ 47,2007,33쪽).

40)≪삼국유사≫ 권1,紀異2太宗春秋公.

41)≪虛白堂詩集≫ 권5,詩,靈妙寺.

42)박남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묘사는 선덕왕의 훙거 이후 그의 追

福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박남수,앞의 논문,2012a,79~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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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즉 선덕왕의 ‘선덕’이라는 명칭은 역사상의 轉輪聖王인 아쇼카

(Asoka)왕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덕왕은 중고왕실의 전통적인

전륜성왕의식을 계승하였으며,자신은 아쇼카왕에 비정되었다.43)그

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彌勒佛 또는 미륵불의 출현을 전제로 한 전륜

성왕이라거나,44)또는 선덕왕의 지위는 현세의 부처로서 연화장세계

의 노사나불에 배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해되기도 한

다.45)결국 이러한 사실은 선덕왕이 추진하였던 불교정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 D-1･2는 636년(선덕왕 5)에 실시되었던 百高座會(百座仁王經

大會)와 度僧에 대한 기록이다.46)이 기록은 선덕왕이 자신의 병을 치

료하기 위하여 백고좌강회와 도승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47)

그러나 신라에서는 선덕왕대 이전에도 도승을 실시하였는데,이와 관

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F-1.令을 내려 殺生을 금지시켰다.48)

43)南東信,<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韓國史硏究≫ 76,1992,

28~30쪽.한편 廉仲燮도 선덕왕의 전륜성왕인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廉仲燮,<善德王의 轉輪聖王적인측면고찰>≪史學硏究≫ 93,2009,

16~28쪽).

44)김준영,앞의 논문,2009,549~550쪽.

45)朴南守,<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新羅文化≫ 40,

2012b,62~65쪽.

46)김복순은 사료 D-1･2의 기록은 같은 법회의 다른 기록으로 파악하였다

(김복순,<신라의 백고좌법회>≪新羅文化≫ 36,2010,88쪽).

47)李基白,<三國時代 佛敎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歷史學報≫ 6,1954

;≪新羅思想史硏究≫,一潮閣,1986,28쪽 :吉基泰,<百濟 泗沘期의 佛

敎政策과 度僧>≪百濟硏究≫ 41,2005,102~105쪽 :呂聖九,<신라인

의 출가와 도승>≪震檀學報≫ 101,2006,81~82쪽.

48)≪삼국사기≫ 권4,신라본기4법흥왕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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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음으로 十齋日을 시행하여 살생을 금하였으며,俗人이 출가

하여 僧尼가 됨을 허락하였다.49)

3.법흥왕은 이미 폐지된 (불교를)일으켜 절을 세우고,절이 낙성

되자 면류관을 벗고 가사[方袍]를 입었으며,궁중의 친척들을 내

놓아[布施]절의 종으로 삼았다.…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불

교를 널리 폈다.50)

4.공사를 다마치자왕은 왕위를 사양하고 스님이 되어 이름을 法

空이라 고치고,三衣와 瓦鉢만을 생각하였다.51)

G-1.… 伯父 법흥왕의 뜻을흠모하여 일념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제도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다.… 52)

23월에 사람들이출가하여 승려가 되어불교를 받드는 것을 허락

하였다.53)

위의 사료는 선덕왕대 이전인 법흥왕과 진흥왕대의 도승에 대한 기

록이다.54)도승은 ‘得度爲僧’의 줄인 말로써 국가에서 出家를 허용하

여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55)백제와 신라는 모두

사원을 창건한 이후에 도승을 실시하였기56)때문에 도승은 創寺 후에

실시하였고,57)또 호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58)따라서 일반적

49)≪삼국유사≫ 권1,王曆1第二十三法興王.

50)≪삼국유사≫ 권3,興法3原宗興法 厭髑滅身.

51)≪海東高僧傳≫ 권1,法空.

52)≪삼국유사≫ 권3,塔像4彌勒仙花未尸郞眞慈師.

53)≪삼국사기≫ 권4,신라본기4진흥왕 5년 3월.

54)度僧에 대한 연구성과는 吉基泰,앞의 논문,2005:呂聖九,앞의 논문,

2006:조원숙,<신라의 度僧 시행>≪新羅史學報≫ 19,2010참조.

55)金煐泰,<朝鮮前期의 度僧 및赴役僧 문제>≪佛敎學報≫ 32,1995,2~

5쪽.

56)≪삼국사기≫ 권24,백제본기2침류왕2년 봄정월및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진흥왕 5년 3월.

57)吉基泰,앞의 논문,2005,102쪽 :呂聖九,앞의 논문,2006,81~82쪽.

58)李基白,앞의 논문,1954;앞의 책,19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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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라에서 도승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544년(진흥왕 5)으로 이

해하고 있다.59)

그러나 도승은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에 이미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것은 위의 사료 F-3의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 절의 종

으로 삼았다[施宮戚爲寺隸]’라는 기록을 참조하면60)아마도 법흥왕이

捨身이나 出家할 때 그를 따르는 일정한 인원을 도승시켜서 함께 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승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진평왕대에도 도승을 실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H-1.가을 7월에 隋의 사신 王世儀가 皇龍寺에 이르자 百高座會를

열었는데,圓光 등의 法師를 맞이하여 불경을 강설하였다.61)

2.建福 30년 癸酉<즉 진평왕 즉위 35년이다>가을에 隋의 사신

王世儀가 오자 皇龍寺에서 百座道場을 개설하고,여러 고승을 청

하여 불경을 강의하는데,圓光이 가장 윗자리[上首]에 있었다.62)

3.진평왕 35년에皇龍寺에서 百高座를 설치하고 比丘를 맞아다가

講經을 하였는데,師가 上首가 되었다.63)

위의 사료는 613년(진평왕 35)에 隋의 사신 王世儀을 위하여 皇龍

寺에서 百高座會를 열었고,원광 등이 불경을 강설하였다는 기록이

다.진평왕은 고구려가 자주 신라를 침입하자 608년에 원광으로 하여

59)吉基泰,앞의논문,2005,102쪽 :呂聖九,앞의 논문,2006,81~82쪽.한편

조원숙은 진정한 도승의 시작은 선덕왕 시기라고 파악하였다(조원숙,앞

의 논문,2010,10~11쪽 주 10)참조).

60)신선혜는법흥왕대 度僧의 실시를 국가에 의한 僧團의 확산과 정비의 노

력으로 파악하였다(신선혜,<신라의 불교 전래와 교단의 확립>≪불교

연구≫ 33,2010,184쪽).

61)≪삼국사기≫ 권4,신라본기4진평왕 35년 가을 7월.

62)≪삼국유사≫ 권4,義解5圓光西學.

63)≪海東高僧傳≫ 권2,圓光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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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에 <乞師表>를 짓게 하였고,611년에도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를 청하는 表를 올려 수 煬帝가 이것을 허락하였다.64)그러나 수

에 대한 신라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612년 수 양제의 고구려

침입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이러한 상황에

서 613년에 수의 사신으로 왕세의가 신라에 파견되었다.그가 온 목

적은 결국 수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필요한 군사적인 협조나 도움을

신라에게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고좌회는 ≪仁王經≫을 강독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仁王會 또는

仁王道場이라고도 하였는데,특히 이 법회는 신라에서 ≪인왕경≫

신앙의 최초의 집회이다.65)따라서 이때 열었던 백고좌회는 역시 호

국적인 성격이었고,66)원광 등이 강설하였던 불경은 백고좌회의 성격

상 당연히 ≪인왕경≫이었을 것으로67)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도승의 실시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는 연구성과

를 참조하면,68)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이때 도승도 함께 이루어졌을

64)≪삼국사기≫ 권4,신라본기4진평왕 30년 및 33년.

65)李箕永,<仁王般若經과 護國佛敎 -그本質과 歷史的 展開->≪東洋學≫

5,1975;≪韓國佛敎硏究≫,韓國佛敎硏究院,1982,174~177쪽.

66)李基白,<皇龍寺와 그 創建>≪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韓國硏

究院,1978;앞의 책,1986,52~55쪽.

67)김복순은 신라에서 ≪인왕경≫을 강설하는 호국법회를 개설한 것은 天

台 智顗의 영향을 받은 陳과 隋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고(김복순,<수･당의 교체 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韓國古代史硏究≫ 43,2006;≪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景

仁文化社,2008,42~46쪽),613년 황룡사의 백고좌회에서 ≪인왕경≫의

강경의식에는 圓光과 함께 安含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

하였다(김복순,<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新羅文化≫

28,2006;앞의 책,2008,46쪽 및 88쪽).한편 박대남도 수 유학승들이 백

고좌회 행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박대남,앞의 논문,2009,

77쪽).

68)吉基泰,앞의 논문,2005,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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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신라에서는 불교를 공인한 법흥

왕부터 도승이 실시되어 진흥왕과 진평왕 그리고 선덕왕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덕왕대 후기의 불교정책은 창사와 건탑,그리고 도승의 실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는데,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I-1.≪國史≫에 이르기를 “진흥왕 太靑 3년 己巳에 梁에서 沈湖를

시켜 舍利 몇 낱을 보내왔다.선덕왕 때인 貞觀 17년 癸卯에 慈藏

法師가 (唐에서)가지고 온 부처님의 頭骨과 어금니와 佛舍利 1백

낱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 깁에 金點이 있는 袈裟 한 벌이 있었는

데,그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한 부분은 皇龍塔에두고,한부

분은 太和(寺)탑에 두고,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通度寺 戒壇에두

었으며,그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 69)

2.… 머리를 깎고 도를 구하는 이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니

이에 通度寺를 창건하여 戒壇을 쌓고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

도하였다<계단에 대한 일은 이미 위에 나와 있다>.… 70)

J-1.3월에 皇龍寺塔을 창건하였는데,이것은 慈藏의 요청에 따른 것

이다.71)

2.… 貞觀 17년 癸卯 16일에 (자장법사는)당 황제가 준 불경･불

상･가사･폐백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탑 세울 일을 왕에

게 아뢰었다.선덕왕이여러 신하에게문의하니,여러신라들이 아

뢰기를 “工匠을 백제에 청해야 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보물과 비단으로써 백제에 청하였다.阿非知라는 장인이 명을 받

고 와서 목재와 석재를 경영하고,伊干 龍春<또는 龍樹라고도 한

다>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거느린 小匠이 2백 명이나 되었다.

69)≪삼국유사≫ 권3,塔像4,前後所將舍利.

70)≪삼국유사≫ 권4,義解5,慈藏定律.

71)≪삼국사기≫ 권5,신라본기5선덕왕 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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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海東의 名賢 安弘이 지은 ≪東都成立記≫의 기록에 “신라

제27대에 女王이 임금이 되니 비록 도리는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

로 9韓이 침범하게 되었다.만약 龍宮 남쪽 皇龍寺에 9층탑을 세

우면 이웃 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제1층은 日本,

제2층은 中華,제3층은 吳越,제4층은 托羅,제5층은 鷹遊,제6층

은 靺鞨,제7층은 丹國,제8층은 女狄,제9층은 穢貊이라 하였다.

… 또 ≪國史≫와 절의 古記를 살펴보면 “진흥왕 14년 癸酉에 그

절을 세운 후에 선덕왕 때인 貞觀 19년 乙巳에 탑이 처음으로 이

루어졌다.… 72)

K-1.… 貞觀 17년 癸卯에 본국의 선덕왕이 글을 올려 돌려보내주

기를 청하니,(태종은)이를 허락하고 (자장을)궁중으로 불러들여

비단 1領과 채색 비단 500端을 하사하였으며,東宮도 200단을 내

려주고,그밖에도 예물로 준 물건이 많았다.자장은 본국에 아직

불경과 불상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大藏經≫ 1部와 여러

가지 幡幢･花蓋 등에 이르기까지 福利가 될 만한 것을 청해서 모

두 싣고 돌아왔다.(본국에)이르자 온 나라가 (그를)환영하였다.

(왕이)명하여 芬皇寺<≪唐傳≫에서는 王芬寺라고 하였다>에

있게 하니 모든 대우가 넉넉하였다.… 73)

2.… 고향에 도착하자 온 나라가 (慈藏을)환영하였고,이에 一代

의 불법이뚜렷하게 일어나게 되었다.왕은자장이대국에서크게

우러러 보았으며,정교를 널리지니고있는 스님이므로 그가 綱理

하지 않으면 불법의 汚濁을 숙청할 길이 없다 하여 마침내 慈藏

을 大國統으로 삼고 王芬寺에 주석하게 하였다.이 절은 곧 왕이

지은 절이다.그 후 다시 따로 精院을 건축하고 특별히 10명에게

度牒을 내려 주어 항상 자장스님을 모시고 시중을 들게 하였다.

… 74)

위의 사료는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에 九層木塔의 건립,그리고

度牒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이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덕왕대 후기

72)≪삼국유사≫ 권3,塔像4,皇龍寺九層塔.

73)≪삼국유사≫ 권4,義解5,慈藏定律.

74)≪續高僧傳≫ 권24,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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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교정책은 慈藏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즉 위

의 사료 I는 자장이 통도사에 戒壇을 설치하여 佛舍利를 봉안하였고,

사료 J는 자장의 건의로 皇龍寺九層木塔이 건립되었으며,사료 K는

唐에서 귀국한 자장을 위하여 度牒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이다.

신라는 642년(선덕왕 11)백제 의자왕의 침입으로 서쪽 변경의 전략

적 요충지인 大耶城이 함락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다.선덕

왕은 唐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벗어

나려고 하였지만,오히려 당 태종의 ‘女主不能善理’로 더 큰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선덕왕은 불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75)

선덕왕대 후기에 추진되었던 불교정책은 황룡사구층목탑의76)건립

이 대표적인데,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77)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한 목적은 대야성의 함락 이후에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78)그로 말미암아 실추된 왕실과 女主의 권위를 회복하며,

아울러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신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

졌다.79)

75)이에 대한 연구는 金德原,앞의 책,2007,206~209쪽 참조.

76)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한 연구성과는 양정석,≪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2004,154~157쪽 :최희준,<≪三國遺事≫ 皇龍寺九層木塔條에 대

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자>≪한국학논총≫ 36,2011,29쪽 주 1)참조 :

허인욱,<≪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 검토> ≪사학연구≫

113,2014,4쪽 주 2)참조.

77)辛鍾遠은 황룡사구층탑의 건립을 安弘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辛鍾遠,<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硏究≫,民族社,

1992,244쪽).한편 朴淳敎는 자장이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唐에서 가져온 佛舍利의 거국적인 봉안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였다(朴淳敎,앞의 논문,1999,150쪽).

78)朴南守,<統一主導勢力의 形成과 政治改革>≪統一期의 新羅社會 硏究≫,

東國大新羅文化硏究所,1987;≪신라화백제도와화랑도≫,주류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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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덕왕대 후기에도 불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도승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즉 위의 사료 K와 같이 자장이 당에서 귀국

하였을 때 선덕왕은 10명에게 度牒을 내려서 자장을 수행하게 하였

다.자장은 신라가 백제의 침입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선덕왕의 요청으로 귀국하였다.80)자장은 당 황실과 돈독한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백제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신라는 당의 도

움이 필요하였고,당 태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장의 존재가 절실

하였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장과 당 황실과의 관계를 주목하

였던 김춘추는 자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선덕왕에게 자장의 귀국

을 요청하였을 것이다.81)

따라서 자장이 귀국하였을 때 선덕왕이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에게 도첩을 내린 것도 당시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으로 이해되기 때

문에 일종의 호국적인 성격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그리고 이때 10명에게 도첩을 내린 것은 일종의 도승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선덕왕 초기에 실시하였던 도승이 계속해서 유지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9)李基白,앞의논문,1978;앞의책,1986:金相鉉,<皇龍寺九層塔考>≪中

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論叢≫ -歷史學篇-,1992;≪신라의사상과문화≫,

一志社,1999:南東信,앞의 논문,1992:文暻鉉,<弑王說과 善德女王>

≪白山學報≫ 52,1999:김기흥,≪천년의 왕국 신라≫,창작과비평사,

2000.

80)≪삼국유사≫ 권4,義解5慈藏定律.

81)金德原,앞의 책,2007,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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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고,그에 따라서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선덕왕대 활동하였던 승려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

하고자 한다.82)

선덕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승려는 慈藏이라

고 할 수 있다.그는 638년(선덕왕 7)에 佛法을 배우러 당에 들어갔다

가83)643년(선덕왕 12)에 선덕왕의 요청으로 귀국하였다.선덕왕은 자

장에게 예를 다하여 최고의 대우를 하여 분황사에 주석케 하였고,이

후 大國統에 임명하였다.그리고 자장은 선덕왕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당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자장의 활

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84)하나는 황룡사구층목

탑의 건립이고,또 다른 하나는 戒律을 강조하여85)불교 교단을 정비

한 것이다.86)특히 자장은 佛國土說의 제시와 같은 佛敎治國策을87)

82)물론 이들 승려들 모두가 선덕왕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의미

는 아니다.

83)金杜珍,<慈藏의 文殊信仰과 戒律>≪韓國學論叢≫ 12,1989,6쪽 :南

東信,앞의 논문,1992,10쪽 :남무희,<자장의 생애 복원>≪한국학논

총≫ 32,2009;≪신라 자장 연구≫,서경문화사,2012,33쪽 :박미선,

<‘慈藏定律’조로 본 자장의 생애와 ‘定律’의 의미>≪新羅文化祭學術論

文集≫ 33,2012,86쪽.한편金英美는 자장의입당 시기를확정지을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金英美,<慈藏의 佛國土思想>

≪韓國史市民講座≫ 10,1992,5쪽).

84)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唐의 衣冠과 正朔의 수용은 진덕왕대에 해당하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85)金杜珍은 자장의‘定律’은계율을 定立시켰다는 의미가아니라 戒를 生活

化시켰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金杜珍,앞의 논문,1989,12쪽).

86)김영미,<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 -慈藏의 활동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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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으로써 大耶城의 함락과 ‘女主不能善理’로 야기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덕왕대의 대표적인 승려 중에서 密本의 활동도 주목된다.그는

선덕왕이 병이 들었을 때 왕을 치료하였는데,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

과 같다.

L.선덕왕 德曼이 병이 든 지 오래되었다.興輪寺의 僧 法惕이 왕명

에 의하여 병을 돌보았으나 오랫동안 효험이 없었다.이때 密本

法師가 德行으로 나라 안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좌우에게 그를 대

신하기를 청하였다.왕의 명령으로 (그를)궁 안으로 맞아들이니,

밀본은 왕의 침실 밖에서 ≪藥師經≫의 두루마리를 겨우 다 읽

자 (그가)가지고 있던 육환장[六環]이 침실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거꾸로 뜨리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이때에 밀본의 머리 위에 오색의 신비한 빛이 발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88)

위의 기록은 앞의 사료 D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선덕왕은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황룡사

에서 백고좌회를 열어 승려를 모와 ≪인왕경≫을 강론케 하고 100명

을 도승시켰다.그리고 興輪寺의 승 法惕이 선덕왕의 병을 돌보았지

만 오랫동안 효험이 없었다.그때 德行이 높아서 그 명성이 나라 안에

알려져 있던 密本이 ≪藥師經≫으로 선덕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또 그는 나중에 丞相이 되었던 金良圖가 어렸을 때 귀신들린 병에 걸

렸는데,역시 ≪약사경≫으로89)고쳐주었다.

여->≪韓國古代史硏究≫ 72,2013참조.

87)南東信,앞의 논문,1992:辛鍾遠,앞의 논문,1996;앞의 책,2004.한편

자장의 사상에 대한 연구성과는 張志勳,앞의 논문,1999,52쪽 참조.

88)≪삼국유사≫ 권5,神呪6密本摧邪.

89)기록에는 ‘經’이라고만 되어있는데,≪藥師經≫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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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과 밀본 외에도 선덕왕대에 활동하였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영묘사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 본 良志와 또 淨土信

仰으로 활동하였던 惠空,90)그리고 자장의 조카이며 神印宗의 開祖인

明朗91)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승려들의 활동은 결국 선덕왕대에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

등과 같은 佛事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장은 大國統이 되어 戒律을 통하여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다.92)

삼국시대 신라 승려들의 계율에 대한 연구는 소승계인 ≪四分律≫에

집중되었는데,93)자장 역시 ≪사분율≫을 중심으로 하였다.그는 ≪사

분율≫에 근거하여 교단을 숙청하고 승려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

하는 계율을 제정하였다.94)또한 자장은 황룡사에서 菩薩戒本을 강연

하였는데,95)이때의 보살계본은 대승계인 ≪梵網經≫ 계통으로 이해

하고 있다.96)이와 같이 계율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기 때

문에 그를 戒律宗의 開祖로도97)이해하기도 한다.

惠空은 惠宿과 더불어 신라 중고기에 阿彌陀信仰을 중심으로 한

淨土信仰의 활동으로 주목되고,98)또 興輪寺 金堂의 十聖으로 추앙

90)≪삼국유사≫ 권4,義解5二惠同塵.

91)≪삼국유사≫ 권5,神呪6明朗神印.

92)張志勳은 慈藏을 大國統으로 삼아 신라불교를 총괄케 한 것은 密敎思想

을 당시의 국가적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張志勳,앞의 논문,1999,72쪽).

93)崔源植,<新羅의菩薩戒受容과그流布>≪國史館論叢≫ 29,1991;≪新

羅菩薩戒思想史硏究≫,民族社,1999,36쪽.

94)南東信,<慈藏定律과 四分律>≪佛敎文化硏究≫ 4,1995.

95)≪삼국유사≫ 권4,義解5慈藏定律.

96)蔡印幻,≪新羅佛敎戒律思想硏究≫,國書刊行會,1977,259쪽.

97)金映遂,<五敎兩宗에 對하여>≪震檀學報≫ 8,1937;李英茂,<新羅佛

敎의 文化思想史的 考察 (1)-五敎를 中心으로->≪建大史學≫ 2,1972;

≪韓國의 佛敎思想≫,민족문화사,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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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塑像이 봉안되었다.99)특히 혜공은 元曉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M.(惠空은)말년에는 恒沙寺<지금의 迎日縣 吾魚寺이다.민간에

전하기는 恒河[恒]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출세하였으므로 恒

沙洞이라 한다>로 옮겨 살았다.이때 元曉가 여러 經典의 註解

를 찬술하면서 매번 스님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묻고 혹은 서

로 농담도 하였다.어느 날 두사람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새우

를 잡아먹고 돌바닥 위에 똥을 누웠다.혜공이 이것을 가리켜서

장난말로 말하기를 “그대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이다”고

하였으므로 (이 절을)吾魚寺라고 하였다.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효의 말이라고 하나 잘못이다.世間에서는 그 시내를 잘못 불

러 芼矣川이라고 한다.100)

위의 사료는 원효의 거침이 없고 구애됨이 없는 활달한 행동과101)

더불어 혜공과 원효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즉 원효

는 경전의 註解를 찬술하면서 의심나는 것은 매번 혜공에게 물었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는 원효의 선배나 스승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원효는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無碍行’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

인 수행방법을 강조하였고,이것을 바탕으로 大衆敎化를 전개하여 가

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도 ‘南無阿彌陀佛’을 알게 되었다.102)이러

98)惠宿과 惠空에 대한 연구성과는 신선혜,<≪三國遺事≫ ‘二惠同塵’조

와 신라 중고기 불교계> ≪新羅文化祭學術論文集≫ 33,2012,216쪽

주 2)참조.

99)≪삼국유사≫ 권3,興法3東京興輪寺金堂十聖.

100)≪삼국유사≫ 권4,義解5二惠同塵.

101)金德原,<元曉와義湘의女性觀에대한考察>≪韓國史學報≫ 33,2008b,

56쪽.

102)≪삼국유사≫ 권4,義解5元曉不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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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교대중화의 흐름은 혜숙에서부터 시작

되어 혜공과 大安을103)거쳐서 원효에 이르러서 완성된 것으로104)이

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덕왕대에는 다양한 불교사상이 수용되면서 교단이 확

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약사경≫을 바탕으로 선덕왕의 병

을 치유하였던 밀본은 密敎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05)

신라의 밀교는 선덕왕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선덕왕대에 새롭게

발전하였던 것으로106)이해하고 있다.이와 함께 자장의 조카인 明朗

은 문무왕대에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의 침입을 물리쳤으며,107)이후

神印宗의 시조가 되었다.108)

한편 선덕왕대 法朗에 의해 禪宗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崔致遠의 <智證大師碑>에는 법랑이 중국 선종

103)≪宋高僧傳≫ 권4,唐新羅國黃龍寺元曉.

104)金煐泰,<新羅 佛敎大衆化의 歷史와 그 思想硏究> ≪佛敎學報≫ 6,

1968;≪新羅佛敎硏究≫,民族文化社,1987,116~122쪽 ;신선혜,앞의

논문,2012,227쪽.

105)密本에 대한 연구성과는 曺元榮,<新羅 中古期 佛敎의 密敎的 性格과

≪藥師經≫>≪釜大史學≫ 23,1999:옥나영,<≪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역사와 현실≫ 63,2007:김연민,<密本의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韓國古代史硏究≫ 65,2012참조.

106)張志勳,앞의 논문,1999,69쪽.

107)≪삼국유사≫ 권2,紀異2文虎王法敏;同권5,神呪6明朗神印.한편이에

대한 연구는 李相勳,<羅唐戰爭期 文豆婁秘法과 海戰> ≪新羅文化≫

37,2011;≪나당전쟁 연구≫,주류성,2012참조.

108)明朗과 神印宗에 대한 연구성과는 文明大,<新羅 神印宗의 硏究 -新羅

密敎와 統一新羅社會->≪震檀學報≫ 41,1976:조원영,<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釜山史學≫ 40･41,2001:金淵敏,<新羅

文武王代 明朗의密敎思想과 의미>≪韓國學論叢≫ 30,2008:김복순,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新羅文

化祭學術論文集≫ 32,20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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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4조 道信(580~651)의 제자로 기록되었다.109)그가 신라로 돌아

온 시기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그의 귀국은 이후 신라의 선

종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110)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

는 선덕왕대부터 茶가 있었는데,111)이것은 법랑의 귀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시 말하면 법랑이 선덕왕대에 귀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덕왕대에는 여러 가지의 불교정책들

이 실시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진덕왕대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112)따라서 선덕왕대 불교정책은 중

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이

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

에 유교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

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당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金春秋를 중심으로 한 舍輪系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13)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유교적

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09)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財)駕洛國史蹟

開發院,1992,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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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이것

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를 불교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탑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

운 불교사상의 수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선덕왕대의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즉위 초기와 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42년(선덕왕 11)을 기준으로 크게 초기와 후기의 두 시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선덕왕대 초기의 불교정책은 芬皇寺와 靈廟寺(靈妙寺)의 창건과 皇

龍寺에서 百高座會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또 度僧을

실시하였다.분황사는 ‘여왕’인 선덕왕과 관련되어 창건된 사원이었

고,또 선덕왕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특

히 영묘사의 창건 이후에 선덕왕에 대한 神聖化 작업이 이루어진 사

실을 통해서 선덕왕이 추진하였던 불교정책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

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이와 함께 도승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부

터 실시되어 진흥왕과 진평왕 그리고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덕왕대 후기의 불교정책은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九層木塔을

건립하였는데,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황룡사구층목탑을 건립한 목적은 대야성의 함락 이후에 신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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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그로 말미암아 실추된 왕실과 女主의 권위

를 회복하며,아울러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신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한편 선덕왕은 자장이 唐에서 귀국하였을 때 10명에게

度牒을 내렸는데,이것은 일종의 도승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고,그에 따라서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다.

선덕왕대에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승려는 慈藏이다.자장의 활동

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하나는 황룡사구층목탑의 건

립이고,또 다른 하나는 戒律을 강조하여 불교 교단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密本의 활동도 주목되는데,그는 선덕왕이 병이 들었을 때 왕을

치료하였다.이 외에도 영묘사와 관련하여 良志와 또 淨土信仰으로

활동하였던 惠空과 元曉,그리고 자장의 조카이며 神印宗의 開祖인

明朗 등이 있다.

선덕왕대는 승려들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

용되면서 교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장은 大國統이 되

어 ≪四分律≫과 ≪梵網經≫ 등의 戒律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정

비하였기 때문에 戒律宗의 開祖로도 이해하기도 한다.그리고 惠空은

惠宿과 더불어 신라 중고기에 阿彌陀信仰을 중심으로 한 淨土信仰의

활동으로 주목된다.또한 元曉는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無碍行’을 통

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방법을 강조하였고,이것을 바탕으로

大衆敎化를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약사경≫을 바탕으로 선덕왕의 병을 치유하였던 밀본

은 密敎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또한 자장의 조카인 明

朗은 문무왕대에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의 침입을 물리쳤으며,이후 神

印宗의 시조가 되었다.한편 선덕왕대 法朗에 의해 禪宗이 전래되었

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신라에서는 선덕왕대부터 茶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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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것은 법랑의 귀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시 말

하면 법랑이 선덕왕대에 귀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선덕왕대의 불교

정책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진덕왕대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선덕왕대 불교정책

은 중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

고,이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

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

에 유교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

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당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金春秋를 중심으로 한 舍輪系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하

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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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olicyonBuddhismduringthe

ReignofKingSundeokinSilla

Kim,Deok-won

KingSundeokmadeanattempttosolvetheproblemon‘queen’raisedin

theprocessofascendingthethronebypushingforwardpolicyonBuddhism.

ThepolicyofBuddhisminKingSundeokeracanbesaidtotypicallyaccept

theacceptanceofnewBuddhisticthoughtfocusingonBuddhistservice

activitiesand priests’activity including foundation oftemplesand

constructionoftowers.AndthepolicyofBuddhisminKingSundeokcanbe

dividedtotwoperiodsofthefirsthalfandthesecondhalfbasedon642

year.

ThepolicyofBuddhisminearlyKingSundeokerapreachedInwangSutra

(仁王經)byfounding BunhwangsaTemple(芬皇寺)and Youngmyosa

Temple(靈廟寺) holding Backgojwahwei(百高座會) in Hwangyongsa

Temple(皇龍寺)andcarriedoutDoseung(度僧)system.Andthepolicyof

BuddhisminthelattererafoundedTongdosaTemple(通度寺),nine-story

woodenPagodaofHwangyongsaTemple(皇龍寺九層木塔)andcarriedout

Doseungsystem,whichischaracterizedbyJajang(慈藏)playingagreatrole.

DuetotheinfluenceofactivepolicyofBuddhisminKingSundeokera,

morepriestsactedthanothereras,amongwhom Jajangisthe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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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King Sundeok(善德王), the policy of Buddhism(불교정책), foundation 

of temples(사원 창건), Buddhist service activity(佛事활동), priest 

activity(승려 활동), Buddhist thought(불교사상), Doseung(度僧), 

           Jajang(慈藏)

representativeandalsoMilbon(密本)･Yangji(良志)･Hyegong(惠空)･Wonhyo

(元曉)･Myeongrang(明朗)etc.acted.Alsoasaconsequenceoftheirvigorous

activities,newBuddhistthoughtwasaccepted,whichindicatedapictureof

religiousordersexpanded.

논문 투고일 : 2014. 7. 30   심사 완료일 : 2014. 8. 11   게재 확정일 : 2014. 8. 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4 13:09(KST)


	신라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원창건과 佛事활동
	Ⅲ. 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